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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25일은 ‘독도의 날’이다. 이 날의 유래는 1900년10월25일에 반포된 ‘대한제

국 칙령 제41호’에서 찾아볼 수 있다. 이 칙령 속 울도군의 범위에 독도가 포함되

었기 때문에 10월25일을 ‘독도의 날’로 기념하는 것이다.  

그런데 ‘칙령 제41호’를 검토해 보면 ‘독도’라는 명칭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 수 

있다. 울도군의 범위로 ‘울릉도, 죽도(=울릉도에서 동쪽 2km거리에 있는 소도), 

석도(石島)’가 명기되어 있을 뿐이다. 여기에 나오는 ‘석도’가 ‘독도’를 뜻하는 명칭

이지만 일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직 국제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

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. 만약 ‘칙령 제41호’ 속에 독도명칭이나 독도의 역사적 

명칭인 ‘우산도’가 기재되어 있었더라면 현재의 독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. 왜

냐하면 1900년의 대한제국 공문서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일본

이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편입시켰다는 1905년보다 5년이나 이른 시기이

기 때문이다.  

우산도가 독도라는 증거는 조선의 관찬서에서 많이 발견된다. 예를 들어 ‘동국

문헌비고’(1770), ‘만기요람’(1808) 등에는 ‘우산과 울릉 모두 우산국의 땅, 우산은 

왜가 말하는 송도(松島)’라고 적혀 있고 우산도가 송도(=독도)임을 밝혔다. 일본이 

원래 독도를 송도로 불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. 1876년 일본 외

무성의 다나베 타이치 국장이 “송도(=독도)란 원래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”

이라고 진술해 한국 측 인식을 확인했다. 

그런데 1882년 우산도라는 독도의 역사적 명칭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났다. ‘고

종실록’을 보면 고종이 울릉도를 조사시키기 위해 이규원을 파견하기로 했고 그 

전에 이규원을 만났는데 이때 고종이 “울릉도란 세 섬이고 울릉도자체와 송족도

(=죽도), 그리고 우산도(=독도)”라고 말했다. 이것이 ‘칙령 제41호’의 모형이 된 고

종의 인식이었다. 그런데 이에 이규원이 우산도란 옛날엔 울릉도를 뜻한 명칭이



었다고 말해 고종이 그 말을 인정하여 독도명칭으로서의 우산도를 없애버렸다. 

그런데 당시 울릉도로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전라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

은 독도를 “돌섬”으로 불렀다. 조선정부는 이 돌섬을 한자로 표기하여 ‘석도’라고 

했고 돌섬은 전라도 방언으로 독섬이 되었고 이어서 독도라는 명칭이 생겼다. 

1904년에는 일본 군함이 항해일치에 ‘한인이 이 섬을 독도라고 쓴다’라고 사상처

음으로 독도명칭을 기록했다.  

그것이 1904년 9월25일이었고 당시 일본은 독도의 옛일본명인 송도를 잊어버

리고 독도의 서양명칭을 줄여서 ‘량코도’ 등으로 불렀다. 즉 일본엔 공식 독도명

칭이 없었다. 즉 일본은 1905년 전까지 독도의 옛명칭을 잊어버려 독도를 영유하

지 않는 상태였지만 한국은 1905년 이전에 독도라는 명칭을 확고히 하여 독도를 

실효적으로 지배해 있었다. 이처럼 독도명칭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자체를 나타내

는 말인 것이다. 1882년의 고종이 말한 우산도는 돌섬이 되어 돌섬이 석도가 되

어 ‘칙령 제41호’에 실렸고 최종적으로는 독도로 정착되었다. ‘독도의 날’에 이런 

독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아닐까. 


